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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온정주의와 관계도식 위반의 매개효과*

 김  하  얀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Roberts et al., 2021)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 의도적으로 

성공을 숨기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온정주의(paternalism)에 기인한 것으로 지각되고, 그에 따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된다. 본 연구는 두 편의 실험을 통해 관계 중심 사회인 한국에서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지각된 온정주의와 관계도식의 역할을 조

명함으로써 서구에서 보고된 성공 숨기기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한국 대학생(N = 131)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 1에서는 성공 숨기기가 지각된 온정주의를 매개로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관계 

친밀도가 낮은 관계보다 높은 관계에서 크게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N = 204)을 대상으로 한 연구 2에

서는 지각된 온정주의에 더해 성공 숨기기를 관계도식 위반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매개변수로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하였다. 실험 결과, 두 매개변수를 모두 모형에 포함했을 때 지각된 온정주의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관계도식 위반 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는 지각된 온정

주의보다 관계도식 위반 지각이 중요한 심리기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대

인관계에서 관계 친밀도와 관계도식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장래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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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관한 긍정적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감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Gable et al.,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성공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며, 이러한 성공 

숨기기 현상은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고 주위 사

람들과의 조화를 위해 자신의 성취를 겉으로 드

러내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장려되는 한국 사회

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Roberts

와 동료들(Roberts et al., 2021)은 자신에 관한 긍

정적 정보나 성취를 숨기는 행위를 ‘성공 숨기

기(hiding success)’로 정의하고, 개인주의 문화권

에 속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성공 숨기기가 대인

관계에 초래하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초래하는 부

정적 결과는 그러한 행위의 기저에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대상자

가 추론하는 데 기인한다. 본 연구는 관계 중심 

사회인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대인관계 특수성

을 반영하여 서구에서 보고된 성공 숨기기 연

구를 확장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행위자의 성공 숨

기기 대상이 된 대상자의 심리 경험에 초점을 

두고, 관계 친밀도와 그에 따른 관계도식의 역

할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

계에 미치는 영향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정보 공개의 이점

타인과의 정보 공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

이며, 사회적 삶의 핵심 요소이다(Barasch, 2020).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관계 발달의 핵심 요인으로, 대인관계에서 자기

노출의 깊이와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친밀관

계가 발달할 가능성도 커진다(Altman & Taylor, 

1973). 특히 자신의 성취나 긍정적인 생활 경험

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공유자 개인뿐만 아니

라 공유 대상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긍정적 정보 공개의 이점을 조사한 유관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관한 긍정적 정보를 타

인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및 삶에 대한 

만족도(Gable et al., 2004; Lambert et al., 2013), 

해당 경험과 관련된 긍정 정서의 강도(Gable et 

al., 2004; Langston, 1994)와 지각된 지속시간

(Hovasapian & Levine, 2018)을 정적으로 예측한다. 

또한,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은 청자에 의해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평가

되며(Collins & Miller, 1994; Reis et al., 2010), 대

인관계에서 긍정적 정보의 공유는 상호 간 신뢰

와 친사회적 경향성을 촉진한다(Reis et al., 2010). 

그리고, 자신의 성취나 긍정적인 생활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 형성 단계에

서뿐만 아니라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서 관계의 질(Horn et al., 2017)과 관계 만족도

(윤미혜, 신희천, 2009; 이미영, 권정혜, 2016)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숨기는 이유

타인과의 긍정적 정보 공유가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자신

의 성취나 자기와 관련된 긍정적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일상적

인 성공 숨기기 경험을 분석한 연구(Roberts et 

al., 2021)에 따르면, 주변 타인에게 자신의 학업 

및 직업적 성취나 높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의도

적으로 숨기는 일이 개인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

생하며, 이러한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초래

하는 결과는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대상자의 추

론에 따라 달라진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은 상

대방의 행위 동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추론

하며(Reeder, 2009),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후속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

다(Fiske, 1980).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대상자가 

추론한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자의 실제 의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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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자신에 관한 오해나 부정적 인식에 기인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왜 성공 숨기기가 대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행위자가 성공을 숨기는 이유와 대상자

가 행위자의 기저 동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숨기

는 이유는 크게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염

려와 상호작용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사회

적 평가에 대한 우려의 측면에서 보면, 성공 숨

기기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성공을 

공개하는 것이 초래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

로 인해 발생한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긍정적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의 발현으로 다양한 자기표현 전

략을 사용한다(Baumeister, 1982; Sedikides, 1993). 

대인관계에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크게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으로 구분되며(Jones & 

Pittman, 1982; Leary & Kowalski, 1990), 개인이 

둘 중 어느 한 차원을 강조하는 자기표현 전략

(예: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기)은 때로는 다른 

한 차원에서 부정적 평가(예: 따뜻하지 않은 사

람이라는 인상)를 수반한다(Kervyn et al., 2010). 

이 관점에서 보면, 행위자의 자기표현 목표가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경우, 

행위자는 상대방에게 성공을 숨길 가능성이 높

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대인관계의 성질에 따

라서 개인이 자신의 유능함을 강조하는 자기표

현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달라짐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행

위자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자기홍보(self-promotion) 시도는 행위자

에 대한 청자의 유능성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Godfrey et al., 1986) 청자가 행위자를 

잘난체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각할 가능성

이 높고, 그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호감도 떨어

진다(Scopelliti et al., 2015). 사람들은 통상 대인관

계에서 자신의 성공을 강조하는 자기표현 전략

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전

략 선택에서 이를 고려하기 때문에(Sezer, 2022),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을 의도적으

로 숨긴다.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평

가에 대한 우려가 성공 숨기기의 주요 원인이

라는 점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낯선 타인보다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

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덜 드

러낸다는 연구 결과(Tice et al., 1995)와도 일관

된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숨기는 또 다

른 주요 이유는 상호작용 대상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와 관련된다. 우수한 성과를 내

거나 높은 지위에 도달하는 것은 행위자 개인에

게는 만족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타인에게 공

개하는 것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볼 때 타인의 

자존감에 위협을 초래하는 일이다. 실제로, 사람

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상향사회비

교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불편감을 경험한

다(Exline & Lobel, 1999).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

는 대상일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됨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낄 심

리적 위협과 부정적 정서를 우려한다(Exline & 

Lobel, 2001; Roberts et al., 2021).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 경험으로부터 상대를 보호하려

는 동기의 발현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성공을 

숨긴다(Roberts et al., 2021).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염려는 특히 한국에서 성공 숨기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일례로, 자신의 긍

정적 인생사건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동의 문

화차를 조사한 Choi와 동료들(Choi et al., 2019)

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

보다 그러한 사건을 공유하는 것이 관계에 미

칠 잠재적 악영향을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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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온

정주의의 역할

행위자의 관점에서 성공 숨기기는 자신의 성

공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대상자가 느끼게 될 

부정적 감정에 대한 염려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상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주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대상자의 관점에

서 보면, 행위자의 성공 숨기기가 반드시 관계

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

한 사회적 맥락에서 성공 숨기기의 영향을 조사

한 Roberts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을 공

개하는 것에 비해 성공을 숨기는 것은 숨긴 성

공의 내용(예: 성적, 급여, 다이어트) 및 대상과

의 관계(예: 가족, 친구, 낯선 타인)와 무관하게 

대상자가 행위자에 대해 느끼는 모욕감을 높이

고, 행위자와의 친밀감과 교류 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사자들 간에 정서 표현

을 억제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Butler et al., 2003),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은

폐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

뢰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Uysal et al, 2012) 역

시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숨기는 것이 상대방에

게 부정적 심리경험을 유발함을 보여주는 증거

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행위자의 온정

주의 동기(paternalistic motives)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에 주목하고 있다. 온정주의란 대상자에게 

무엇이 최선일지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추정

을 바탕으로 대상을 도우려는 의도를 말한다

(Lupoli et al, 2018). 일련의 유관 연구에 따르면, 

온정주의는 행위자의 관점에서는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수반하지만, 대상자 관점

에서는 그것이 친사회적인 동기의 발현으로 지

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Lupoli et al., 2018; 

Schroeder et al., 2017). 즉, 행위자는 자신의 성공

을 대상자에게 공개할 경우 대상자가 경험할 부

정적 심리상태(예: 질투, 시기, 자존감 하락)를 

염려하는 온정주의의 발현으로 성공을 숨기지

만, 정작 대상자는 행위자가 자신을 연약하고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추론함

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

된다. 이처럼 성공 숨기기가 대상자의 온정주의 

추론에 따라 대인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은 Roberts 등(2021)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

었다. 이 연구에서, 행위자의 성공 숨기기와 대

상자가 행위자에게 느끼는 모욕감 간의 관계는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

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위자가 성

공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상자는 그러한 

행동이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에 기인한 것으

로 해석하였고, 이러한 온정주의 지각이 행위자

에 대한 모욕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대인관계에서 성공 숨기기: 관계 친밀도, 지

각된 온정주의, 관계도식 위반의 역할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문화

비교 연구(Choi et al., 2019)에 따르면, 개인의 성

취를 타인에게 공개하고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

는 개인주의 문화(미국)에 비해 집단주의 사회인 

한국에서는 정서 표현을 억제하고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 생활사

건을 주변에 공유하기를 꺼린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공 숨기기는 한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성공 숨기기

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에 있어 한

국의 문화 특징과 대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에서 성공 숨기기가 대

인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분석

함에 있어, Roberts와 동료들(2021)은 친밀한 관

계에서는 공유의 규범이 작용하여 상대방에게 

성공을 공개하는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친밀하

지 않은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더 클 것이

라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 

참가한 미국 고등학생들은 대상과의 관계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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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관계없이 행위자가 성공을 공개했을 때보

다 이를 숨겼을 때 그러한 행위 기저의 동기를 

온정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지각하였고, 행위자

에 대해 더 강한 모욕감과 더 낮은 친밀감을 느

꼈다. 이 연구에서 가설로 상정한 관계 친밀도

의 조절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이유가 연구 참가

자들이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관계 친밀도에 따

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숨기는 행위가 관계 친밀도와는 무관하

게 대상자에게 강한 부정적 심리경험을 유발하

기 때문인지는 추가적인 연구 없이는 답하기 어

렵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는 한국에서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공 숨기

기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요 기제는 대상자 관점에서 행위자가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지각

이다(지각된 온정주의).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 

외현적으로 표출된 행동보다 그러한 행동 이면

의 동기나 의도가 더 중요시된다는 점(최상진, 

1997)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행위자의 성공 숨

기기에 대한 대상자의 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

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상자

의 추론이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로 귀결되어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관해서는 

본 연구자들이 알기로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한국인들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최상

진,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 상호작용 대

상과의 관계 친밀도에 따라 동일한 행동도 서

로 다른 정서적 결과로 이어진다(박찬, 최훈석, 

2013). 그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상대방과

의 관계 거리 판단을 기반으로 한 기대는 가까

운 관계일수록 크다(배재창, 한규석, 2016). 이 

점을 지각된 온정주의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선

행 연구(Roberts et al., 2021)와 함께 고려하면, 대

인관계에서 성공 숨기기가 지각된 온정주의를 

매개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현상은 친밀하

지 않은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강하게 나타

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성공 숨기기가 지각된 온정주의를 매개

로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가 친밀도가 낮은 관계보다 높은 관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조절된 매개 가설을 설정하

였다(가설 1).

성공 숨기기가 지각된 온정주의를 매개로 대

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한국에

서 관찰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더해서, 성공 

숨기기가 친밀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이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인의 관계도

식을 고려할 때 지각된 온정주의가 성공 숨기기

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의 유일한 심리적 기제

는 아닐 수 있음에 주목한다. 친밀한 관계에 있

는 사람들은 상호 간에 기대되는 행동과 반응

에 대한 도식, 즉 관계도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Planalp & Rivers, 2014), 이러한 도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기대를 위반한 것으로 지각되어 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hen, 2010). 특히 

한국인들은 대상과의 관계 친밀도에 따라 세분

화된 도식을 지니고 있어서, 동일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호작용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행동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달라진다(최상진, 

1997).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관계 친밀도에 따

라 적절한 공감 특성에 관한 상식이론을 보유하

고 있어서, 친구 관계에서는 깊은 수준의 공감

이,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지나치

게 관여하지 않는 얕은 수준의 공감이 적절하다

고 인식한다(박찬, 최훈석, 2013).

친밀관계에서의 성공 숨기기와 관련하여 한

국인이 지닌 관계도식의 역할은 정(情)과 ‘우리

성’에 관한 문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한국에

서 친밀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요인은 관계당사

자 간 상호작용의 역사가 누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을 기반으로 한 ‘우리성’이다(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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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석, 2000; 최상진, 1997; 최상진, 한규석, 

1998). 이러한 우리성-정관계에서는 관계당사자

들 간에 다정하고 허물없이 대하며 마음을 교환

하는 것이 기대되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을 바람직한 행위로 인식한다(김

기범, 최상진, 2002; 최상진, 2000). 반면에, 우리

성-정관계에서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관계당사자 및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

해 서운함, 화, 불만족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다(배재창, 한규석, 2016; 안미영, 1996). 이처럼 

한국인들은 친밀관계에서는 상호 간 경계를 허

물고 무엇이든 솔직하게 공유한다는 도식이 강

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성공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정서적 관계도식에 위반되는 것으로 지각될 가

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이 초래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관점에

서 보면, 친밀관계에서 성공 숨기기가 대상자에

게 유발하는 심리기제를 확인함에 있어 서구 연

구에서 보고된 지각된 온정주의뿐만 아니라 성

공 숨기기가 친밀관계도식을 위반했다는 지각이 

매개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친밀

관계에서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

향을 유발하는 경로에서 지각된 온정주의와 관

계도식 위반 지각의 매개효과를 포함하는 모형

을 검증하였다(가설 2).

연구 개관

연구 1에서는 한국에서 성공 숨기기가 대인관

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명할 목적으로, 

성공 숨기기가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을 매개로 대상자의 정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공 숨기기의 부

정적인 효과가 관계 친밀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한국의 대인

관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공 숨기기의 심리적 기

제를 규명하기 위해,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에 

더해서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의 역할을 연구모

형에 포함하여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두 편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인관계 맥락

에서 성공을 숨기는 행위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과 그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을 받아 수행되었다(SKKU 2022-11-018).

연구 1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전국의 대학교 학부생 131명(여성 77.1%, Mage 

= 23.45, SDage = 2.47)을 대상으로 2(성공 숨김 

여부: 공개/숨김) × 2(관계 친밀도: 낮음/높음) 이

원 참가자 간 요인 설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

가자들은 대학별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게시된 

연구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읽고 연구 참가 신

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이메일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Zoom Meeting에 접속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구두로 연구

의 전반적인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뒤, 참가자

들은 온라인 설문 도구(Qualtrics)로 제작된 연구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사

전에 무선적으로 배정된 실험 조건에 따라 별도

의 온라인 링크에 접속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 조작을 위한 시나리오를 읽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인구통계변수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

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 시간에 상응하는 선물

을 사례로 제공받았다.

시나리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작하기 위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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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숨기기가 특히 발생하기 쉬운 사회심리적 맥

락이 반영된 가상의 대인관계 상황을 묘사한 시

나리오를 활용하였다. Roberts 등(2021)의 예비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

게 성공을 숨기는 영역은 학업 및 직업적 성취

(55%)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개인의 유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의 성

취를 공개하기 꺼린다는 기존 연구 결과(Exline 

et al., 2004)와도 일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행위자 A가 참가자에게 성적에 관한 성취

(성적 장학금 수혜)를 공개하거나 숨기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청자와의 관련성이 

높은 영역에 관한 성취를 선택적으로 숨긴다는 

점(van Osch et al., 2019)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속 참가자와 행위자가 우수한 성적이라는 동일

한 목표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속 참가자는 성적 장학금

을 목표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 

친밀도 조건에 따라 같은 과 동기(관계 친밀도 

낮음 조건) 혹은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관계 

친밀도 높음 조건)인 행위자 A를 만나 성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행위

자 A는 성공 숨김 여부 조건에 따라 이번 학기 

성적이 높게 나와 장학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

하거나(성공 공개 조건), 그저 그렇다고 말한 뒤 

급하게 자리를 뜨는(성공 숨김 조건) 것으로 기

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속 참가자가 학

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성적 우수 장학

금 대상자 명단에서 행위자 A의 이름을 발견하

였다고 제시함으로써, 성공 숨김 여부 조건과 

무관하게 참가자들이 A의 성공 사실을 알 수 있

게 하였다.

측정도구

매개변수: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 문항은 Roberts 등(2021)

에서 사용된 여섯 개 문항을 본 연구 장면에 맞

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행위자의 

성공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대상자가 받게 될 

심리적 위협에 대한 행위자의 추정을 반영하고 

있으며(예: A는 A가 성적을 잘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다), 각 문항에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 =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여

섯 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α = 

.79).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자가 행위자에게 느끼는 모욕감과 

관계거리, 서운함의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이들 

세 정서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

하며, 타인과의 관계 맥락 속에서 경험되는 정

서이다. 모욕감과 관계거리는 Roberts 등(2021)의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맥락에 걸쳐 성공 숨기기

에 의해 일관적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운함은 본 연구에서 한국의 대인관계 특성을 

반영하고자 새롭게 추가한 변수로, 한국의 대인

관계에서 상대에게 기대했던 관계적 반응이 충

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되는 정서(최상진, 2000)

이며, 우리성-정관계처럼 정서적인 교류가 중시

되는 문화적 맥락에서 빈번히 경험되는 중요한 

관계 정서이다(한규석, 최상진, 2008). 

모욕감과 관계거리의 측정 문항은 Roberts 등

(2021)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 

맥락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모욕감은 

대상자가 행위자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반영하여 ‘나는 A에게 모욕감을 느낀다’, ‘나는 

A에게 기분이 상한다’, ‘나는 A에게 화가 난다’

의 세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는 세 

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α = 

.86). 관계거리는 대상자가 행위자에게 느끼는 

주관적인 관계 거리를 반영하는 세 개 문항(예: 

‘나는 A와 가까운 사이라고 느낀다’)을 사용하였

으며, 분석에는 세 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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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Cronbach’s α = .80). 서운함은 ‘나는 A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종속변수 측정 문항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7.0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 

측정된 값의 기술 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

댓값이 각각 3과 8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가설검증을 위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에 대해 2(성공 숨김 

여부: 공개/숨김) × 2(관계 친밀도: 낮음/높음)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에 대한 성공 숨김 여부와 관계 

친밀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27) 

= 4.62, p = .03.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관계 친밀도가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 모두 성공을 공개했을 

때보다 숨겼을 때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를 유

의하게 더 높게 지각하였으나, 관계 친밀도가 

높은 조건에서 성공 숨김 여부에 따른 온정주의 

지각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관계 친밀도가 낮은 조건에서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에 대한 지각은 성공 공개 조건(M 

= 3.51, SD = 0.99)보다 성공 숨김 조건(M = 

4.54, SD = 1.01)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F(1, 127) 

= 18.04, p < .001. 관계 친밀도가 높은 조건에

서 역시, 성공 공개 조건(M = 3.16, SD = 1.13)

보다 성공 숨김 조건(M = 4.93, SD = 0.87)에서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27) = 48.81, p < .001. 

1 2 3 4 5 6 7 8

1. 성공 숨김 여부  - .01 .57*** -.05 -.22* .20* .01 -.03

2. 관계 친밀도  - .02 -.02 .08 .06 .01 .02

3. 지각된 온정주의  - .26** -.40*** .32*** .12 -.04

4. 모욕감  - -.40*** .54*** .09 -.07

5. 관계거리 - -.38*** -.15 -.04

6. 서운함 - .14 -.03

7. 성별 - -.24**

8. 나이 -

평균 - - 4.05 2.78 3.72 3.58 - 23.45

표준편차 - - 1.22 1.45 1.42 1.96 - 2.47

왜도 - - -0.02 0.49 0.23 -0.00 - 1.23

첨도 - - -0.87 -0.59 -0.48 -1.42 - 2.4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주 2. 성공 숨김 여부: 성공 공개 = 0, 성공 숨김 = 1

주 3. 관계 친밀도: 친밀도 낮음 = 0, 친밀도 높음 = 1

표 1. 변수들 간 상관 및 기술통계(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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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3 및 그림 1에 제시하

였다.

다음으로, 성공 숨기기가 지각된 온정주의 동

기를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관계 

친밀도에 의해 조절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Process Macro v4.2(Hayes, 2017)를 이용하여 조

절된 매개 모형(모형 7)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

과, 모욕감과 관계거리, 서운함 세 개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의 95% 신뢰

관계 친밀도 낮음 관계 친밀도 높음

성공 공개 성공 숨김 성공 공개 성공 숨김

M SD M SD M SD M SD

지각된 온정주의 3.51 0.99 4.54 1.01 3.16 1.13 4.93 0.87

모욕감 3.02 1.65 2.61 1.29 2.67 1.63 2.82 1.20

관계거리 3.76 1.22 3.47 1.29 4.34 1.50 3.34 1.54

서운함 3.00 2.00 3.94 1.91 3.40 1.89 3.97 1.98

표 2. 조건별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연구 1)

변량원 SS df MS F p η2

성공 숨김 여부(A) 63.97 1 63.97 63.88 < .001 .36

관계 친밀도(B) 0.01 1 0.01 0.08 .92 < .001

A × B 4.63 1 4.63 4.62 .03 .04

오차 127.18 127 1.00

전체 2345.19 131

표 3. 지각된 온정주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연구 1)

그림 1. 지각된 온정주의에 대한 성공 숨김 여부와 관계 친밀도의 상호작용효과(연구 1)

   주. 오차막대는 95% 신뢰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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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가설과 일관

된 방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관계 

친밀도 각 조건에 따른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두 조건 모두에서 성공 숨김 여부가 지각된 온

정주의 동기를 매개로 모욕감과 서운함을 정적

으로, 관계거리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간접효과

가 유의하였으나, 관계 친밀도가 높은 조건의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

개효과 분석 결과를 표 4에, 연구 1 모형 검증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의 대인관계 맥락에서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

종속변수: 모욕감
매개변수: 지각된 온정주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38 .21 0.02 0.85

관계 친밀도 낮음 .51 .18 0.20 0.90

관계 친밀도 높음 .88 .28 0.39 1.48

종속변수: 관계거리
매개변수: 지각된 온정주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35 .18 -0.74 -0.03

관계 친밀도 낮음 -.47 .18 -0.89 -0.18

관계 친밀도 높음 -.82 .24 -1.35 -0.39

종속변수: 서운함
매개변수: 지각된 온정주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37 .22 0.01 0.87

관계 친밀도 낮음 .51 .22 0.13 0.98

관계 친밀도 높음 .88 .34 0.23 1.57

주. SE = standard error(표준오차); CI =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LL = lower limit(신뢰구간 하한계); UL = upper limit

(신뢰구간 상한계)

표 4. 관계 친밀도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연구 1)

그림 2. 연구 1 모형 검증 결과

주.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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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이 관계 친밀도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

였다. 연구 결과, 성공을 숨기는 것은 성공을 공

개하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온정주의 동기에 대

한 지각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지각은 대상자

가 행위자에게 느끼는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성공 숨기기의 부정적 효과

는 관계 친밀도가 낮은 관계보다 높은 관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검증한 조절된 매개 

모형에 성공 숨기기가 관계도식에 위반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매개변수로 포함하여 한국의 

대인관계에서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추가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양 강의 

수강생 204명(여성 67.6%, Mage = 21.25, SDage = 

1.87)을 대상으로 대면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2(성공 숨김 여부: 

공개/숨김) × 2(관계 친밀도: 낮음/높음) 이원 

참가자 간 요인 설계의 각 조건에 무선 배정되

었으며, 전반적인 실험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

였다.

방  법

시나리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조작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대인관계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참가자

들이 시나리오에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대학생

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공모전을 주제로 하

여, 행위자 A가 공모전 수상 결과에 대한 성취

를 공개하거나 숨기는 상황을 기술하였다. 

한국인에게 있어 상대와의 관계 거리 판단을 

기반으로 한 기대 수준이 형성되고, 이러한 기

대가 이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는 관계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상호작용 역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최상진, 1997; 최상진, 유승

엽, 1992). 따라서 행위자 A를 단순히 ‘같은 과 

동기’ 또는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묘사한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대상자와 행위자 

A 간의 관계사에 관한 기술을 추가하였다. 구체

적으로, 관계 친밀도 조건에 따라 행위자 A를 

‘과 동기로, 같은 전공 수업을 들으며 몇 번 대

화를 나눠 본 사이(관계 친밀도 낮음 조건)’ 또

는 ‘학교에서 당신과 가장 친한 친구로, 신입생 

때부터 자주 함께 놀러 다니던 사이(관계 친밀

도 높음 조건)’로 기술하였다. 

시나리오 속 참가자는 대학에서 주최한 홍보 

영상 공모전을 준비하던 중 SNS를 통해 행위자 

A가 자신과 같은 공모전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참가자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고, 며칠 후 우연히 만

난 A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공모전 결과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때, 성공 숨김 

여부 조건에 따라 행위자 A가 ‘영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며 기쁜 기색을 드러내

(성공 공개 조건)’거나 ‘얼버무리고는 수업 때문

에 이만 가보아야 한다며 급히 자리를 뜨는(성공 

숨김 조건)’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후 참가자가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행위자 A가 최우수

상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측정도구

매개변수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 측정 문항은 행위자 A

의 행동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도

식에 위반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네 

개의 문항(예: ‘A와 나의 관계를 고려할 때, A의 

행동은 나의 기대와 일치한다’)으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 사용한 여섯 개 문항 중 의미상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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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일부 문항을 제외한 네 개 문항을 연구 장

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A는 자신의 

공모전 결과를 알게 되면 내가 기분 나빠하리라

고 생각했을 것이다’). 두 매개변수의 측정 순서

가 결과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두 매개변수의 측정 문항을 무작위 순

서로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 = 매우 동의한다)

로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에는 각각 네 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지각된 관계도식 위

반 Cronbach’s α = .88,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 

Cronbach’s α = .90).

종속변수

모욕감은 연구 1과 동일한 세 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Cronbach’s α = .82). 관계거리는 기존의 

‘나는 A와 가까운 사이라고 느낀다’ 문항을 ‘나

와 A는 서로를 잘 아는 것 같다’로 수정하여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73). 서운함은 ‘나는 A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나는 A에게 속상한 마음이 든다’, ‘나는 A에게 

섭섭함을 느낀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 .96). 모든 문항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으며, 자료 분석에는 각각 세 개 문항의 평

균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7.0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2에서 

측정된 값의 기술 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을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

댓값이 각각 3과 8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1 2 3 4 5 6 7 8 9

1. 성공 숨김 여부 - .00 .53*** .44*** .12 -.42*** .42*** -.01 -.04

2. 관계 친밀도 - .05 .11 .15* .28*** .16* -.02 .06

3. 관계도식 위반 - .28*** .25*** -.51*** .49*** .00 -.13

4. 지각된 온정주의 - .43*** -.23** .35*** .04 -.06

5. 모욕감 - -.33*** .63*** .11 -.06

6. 관계거리 - -.46*** -.21** .09

7. 서운함 - .09 -.15*

8. 성별 - -.36***

9. 나이 -

평균 - - 3.89 3.57 2.26 3.41 3.17 - 21.25

표준편차 - - 1.53 1.62 1.22 1.31 1.83 - 1.87

왜도 - - 0.11 -0.05 0.83 0.34 0.47 - 1.77

첨도 - - -0.94 -1.21 -0.12 -0.31 -1.03 - 2.4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주 2. 성공 숨김 여부: 성공 공개 = 0, 성공 숨김 = 1

주 3. 관계 친밀도: 친밀도 낮음 = 0, 친밀도 높음 = 1

표 5. 변수 간 상관 및 기술통계(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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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친밀감과 성별(r = -.21, p = .003), 서운

함과 나이(r = -.15, p = .032)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나,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에

서 성별과 나이를 공변인으로 포함하였는지 여

부가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아 두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

하였다.

조절된 이중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두 매개변

수에 각각에 대해 2(성공 숨김 여부: 공개/숨김) 

× 2(관계 친밀도: 낮음/높음) 이원변량분석을 수

행하였다. 조건별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6에, 두 매개변수 각각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수행 결과를 표 7, 8에 제시하였다. 분석 시 다

른 한 매개변수를 공변인으로 포함하였는지 여

부가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

변량원 SS df MS F p η2

성공 숨김 여부(A) 102.35 1 102.35 48.72 <.001 .20

관계 친밀도(B) 6.69 1 6.69 3.18 .076 .02

A × B 1.26 1 1.26 0.60 .440 .00

오차 420.16 200 2.10

전체 3130.31 204

표 8. 지각된 온정주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연구 2)

변량원 SS df MS F p η2

성공 숨김 여부(A) 133.43 1 133.43 79.49 <.001 .28

관계 친밀도(B) 1.14 1 1.14 0.68 .412 .00

A × B 7.53 1 7.53 4.49 .035 .02

오차 335.69 200 1.68

전체 3560.50 204

표 7.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연구 2)

관계 친밀도 낮음 관계 친밀도 높음

성공 공개 성공 숨김 성공 공개 성공 숨김

M SD M SD M SD M SD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 3.18 1.25 4.41 1.43 2.95 1.17 4.95 1.31

지각된 온정주의 2.75 1.55 4.00 1.36 2.95 1.57 4.52 1.31

모욕감 2.09 1.08 2.06 1.24 2.13 1.28 2.74 1.15

관계거리 3.61 1.16 2.51 1.06 4.33 1.27 3.22 1.05

서운함 2.24 1.42 3.50 1.80 2.55 1.63 4.33 1.71

표 6. 조건별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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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에 대한 성공 숨

김 여부와 관계 친밀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하였다(그림 3), F(1, 200) = 4.49, p = .035. 상호

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관계 친밀도 낮음 조건과 높음 조

건 모두에서 성공 숨김 여부에 따른 지각된 관

계도식 위반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관계 

친밀도가 높은 조건에서 그 차이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계 친밀도가 낮은 

조건에서 관계도식 위반에 대한 지각은 성공 공

개 조건(M = 3.18, SD = 1.25)보다 성공 숨김 

조건(M = 4.41, SD = 1.43)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 F(1, 127) = 23.11, p < .001. 관계 친밀도가 

높은 조건에서 역시, 성공 공개 조건(M = 2.95, 

SD = 1.17)보다 성공 숨김 조건(M = 4.95, SD 

= 1.31)에서 관계도식 위반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27) = 48.81, p < .001.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의 경우 성공 숨김 여부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으며, F(1, 200) = 48.72, p 

< .001, 관계 친밀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 Fs < 3.18, ps > .076.

다음으로, Process Macro v4.2(Hayes, 2017)를 사

용하여 조절된 이중매개 모형(모형 7)을 검증하

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상정한 세 개의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가 관찰

되었다. 관계 친밀도 각 조건에 따른 간접효과

를 살펴보면, 성공 숨김 여부가 지각된 관계도

식 위반을 매개로 모욕감과 서운함을 정적으로, 

관계거리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두 

조건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관계 친밀도 높음 

조건에서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를 통한 조절된 매

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함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조절된 이

중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표 9에, 연구 2 모형 

검증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된 조절된 매개

모형에 행위자의 행동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기

반으로 한 도식에 위반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매개변수로 포함하여 성공 숨기기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상

정한 세 개의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 지각된 관

계도식 위반을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를 통한 매개변수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인

관계에서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행위자의 온정주의에 대한 지각보다 관

계도식 위반에 대한 지각에 의해 더 잘 설명됨

그림 3.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에 대한 성공 숨김 여부와 관계 친밀도의 상호작용효과(연구 2)

  주. 오차막대는 95% 신뢰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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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감
매개변수: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14 .08 0.01 0.33

관계 친밀도 낮음 .23 .08 0.08 0.41

관계 친밀도 높음 .37 .12 0.15 0.63

모욕감
매개변수: 지각된 온정주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11 .14 -0.17 0.41

관계 친밀도 낮음 .43 .12 0.22 0.69

관계 친밀도 높음 .54 .13 0.30 0.82

관계거리
매개변수: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26 .13 -0.52 -0.01

관계 친밀도 낮음 -.41 .13 -0.71 -0.19

관계 친밀도 높음 -.67 .15 -0.98 -0.39

관계거리
매개변수: 지각된 온정주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01 .03 -0.08 0.05

관계 친밀도 낮음 -.03 .08 -0.18 0.13

관계 친밀도 높음 -.04 .09 -0.22 0.16

서운함
매개변수: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33 .17 0.02 0.67

관계 친밀도 낮음 .53 .17 0.23 0.92

관계 친밀도 높음 .86 .22 0.47 1.31

서운함
매개변수: 지각된 온정주의

Effect SE LLCI ULCI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07 .10 -0.11 0.28

관계 친밀도 낮음 .27 .12 0.08 0.55

관계 친밀도 높음 .34 .14 0.10 0.65

주. SE = standard error(표준오차); CI =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LL = lower limit(신뢰구간 하한계); UL = upper limit

(신뢰구간 상한계)

표 9. 관계 친밀도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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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종합논의

함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두 편의 실험 연구를 통해 기존의 

성공 숨기기 연구를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확

장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서구에서 보고된 지

각된 온정주의 동기의 매개효과를 반복 검증 및 

확장하였다(연구 1). Roberts 등(2021)의 선행 연

구에서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에 대한 지각은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

명하는 주요 기제로 제안 및 검증되었으나, 해

당 연구에서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의 매개효과

는 다양한 관계 관련 결과 변수 중 모욕감에 대

해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온정주의 동기에 대한 지각이 성공 숨

기기와 모욕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공 숨기

기와 친밀감, 서운함의 관계 또한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인관계에서 상대

방의 행위 기저의 마음에 대한 추론이 이후 판

단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최상진, 

1997)는 유관 문헌의 주장과도 일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성공 숨기기가 행위에 대한 

대상자의 해석을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관계 친밀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공 숨기기가 행위자

의 온정주의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을 매개로 관

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친밀도가 낮은 관계

보다 높은 관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2에서는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미치는 영

향이 관계 친밀도에 따라 다른 이유가 성공을 

숨기는 행위가 관계도식에 위반된다는 지각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 숨기기가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를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관계 친밀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

라는 가설은 Roberts 등(2021)의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 이 가설을 뒷

받침하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

는 해당 연구가 수행된 미국과 본 연구가 수행

된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을 강

조하는 것은 문화적 대본에 부합한 행위이며

(Kitayama & Markus, 2000; Wierzbicka, 1994), 자신

의 정서를 억압하거나 숨기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Butler et al., 2007; Mauss et al., 2011). 

이를 고려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신의 성취

나 긍정적 인생 사건을 공개하는 행위는 대인관

계의 유형이나 성질의 함수로 그 규범성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규범으로서 보편적으

그림 4. 연구 2 모형 검증 결과

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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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려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관계 중심 사회인 한국에서는 대인관계 

행동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나 그러한 행동이 상

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관계당사자 간의 

관계 거리에 관한 판단과 관계사에 관한 고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박찬, 최훈석, 2013; 

최상진, 2000),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미치는 영

향이 관계 친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의 매

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리기제를 규명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와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결

과,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의 매개효과만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대인관계 관련 사고와 판단에 대한 친밀관계도

식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대인관계 맥

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 중 관계 친밀도가 

한국인의 대인관계 관련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

을 미치며, 지각된 상대와의 친밀도에 따라 마

음 써주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르게 설정된다

는 것은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다룬 많은 문헌에

서 제시된 바 있으나(예: 최상진, 1997), 이를 실

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인관계에서 관계 친밀도와 이에 기반

한 관계도식이 대인관계 행동에 관한 해석과 

그 결과로 경험되는 정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인관계 맥락에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개인의 성취나 자신에 관한 

긍정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을 우려하여 긍정적 정보 공유를 

꺼린다(Choi et al., 2019).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성취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오히려 관계에 더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며, 그 위험성은 특히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더 크다. 한국 사회에서는 극심한 경

쟁과 사회비교, 성취를 둘러싼 개인 간 및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성취를 숨기는 것이 우호

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아닐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들이 본인에게 발생한 긍정

적 사건이나 성취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계점 및 장래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두 차례의 실험에서 지각된 온정

주의 동기에 대한 성공 숨기기와 관계 친밀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효과

크기(partial η2 = .035)와 검정력(.569)이 다소 제

한적이지만, 지각된 온정주의 동기에 대한 성공 

숨기기와 관계 친밀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다(표 3 참조). 그러나 연구 2에서는 더 

큰 표본과 개선된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효과크기(partial η2 = .003)와 검정력

(.120) 역시 낮았다(표 8 참조). 이는 연구 1의 결

과가 제한된 검정력 하에 우연히 관찰되었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연구 1에서 관찰된 효

과가 연구 2에서 재현되지 않은 이유가 실험에

서 제시된 상황 맥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구 1에서 

대상자는 성적 장학금을 목표로 하였으나 장학

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목표가 좌절된 상황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연구 2에서 대상자는 공모전

에 도전해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장려상은 행위자에 비해서는 순위가 낮은 상이

지만, 공모전에서 입상했다는 점에서 목표가 좌

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자와 대상

자 간 목표 달성 여부의 상대적인 차이가 대상

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행위자의 부정적 추

론을 바탕으로 한 온정주의 지각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있다. 현시점에서 지각된 온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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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를 통한 매개경로에 대한 증거는 제한

적이며, 다양한 상황과 표본에서의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더 넓은 표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찰된 지각된 관계도식 위반의 매개효과가 더 

넓은 연령대나 다른 문화권의 참가자들에게도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도 관계 규범 위반

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정서를 초래함을 고려하

면(예: Ohbuchi et al., 2004), 서구권에서도 성공 

숨기기가 관계도식 위반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숨긴 성공의 유형이나 성공

을 숨기는 방식 등 대상자의 행위 기저 의도 추

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변수의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항상 

행위자에 비해 낮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제시되

었으므로, 참가자가 행위자보다 높은 성과를 거

둔 상황에서도 성공 숨기기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성공 숨기기의 영향을 조사한 

Roberts 등(2021)의 선행 연구에서는 2(숨김 여부: 

공개/숨김) × 2(내용: 실패/성공) 이원 참가자 간 

요인 설계 실험을 통해 ‘성공’ 숨기기와 ‘실패’ 

숨기기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

들은 행위자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와는 무관하

게 자신에게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했을 때보다 

숨겼을 때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다. 또한 참가자

들은 행위자가 실패를 숨긴 경우 그 동기를 수

치심에 기반한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성공을 숨

긴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온정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숨

기는 것은 그 자체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숨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상자에 

의해 추론되는 행위 기저 동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서로 무

엇이든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기대된다는 점

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상대가 숨긴 내용과는 

무관하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자체

가 관계도식에 위반된 것으로 지각되어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공 숨기기는 대상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방식

으로 조작되었다. 이러한 방식 외에도 행위자는 

단순히 자신의 성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

거나, 실제보다 성과를 축소하여 말하는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성공을 숨길 수 있으며, 성공 숨

기기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대상자의 행위 기

저 의도에 관한 추론이 달라짐으로써 관계에 서

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성공 숨기기가 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할 수 있다. 성공 숨기기는 한

국의 우리성-정관계에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비규범적인 사건이다. 한국의 대

인관계에서 정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형

성되지만, 성공 숨기기와 같은 예외적 사건을 

통해 관계에서의 규범성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정이 들었음을 알게 된다(김기범, 최상

진, 2002). 우리성-정관계에서 관계 규범을 위반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상대

방을 예의 없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자 하며, 두 사람 간의 두터운 친

분을 바탕으로 서로의 심정을 주고받는 심정대

화(최상진, 1997)를 통해 상대와 다져온 관계를 

손상시키는 위험을 수반하지 않고도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다(김경자, 한규석, 2000). 이와 일관

되게,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정듦에 관한 

이야기(narrative)를 조사한 선행 연구(김기범, 최

상진, 2002)에 따르면, 친구 관계에서 정이 떨어

지는 사건들은 사소한 서운함이나 갈등으로 인

한 것이며, 이러한 사건 이후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서운함과 갈등을 해소하

고 정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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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식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대상자가 경험하

는 부정적 정서는 그 자체로 관계의 단절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방식의 해소를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단초로 작용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공 숨기기와 같

이 관계도식을 위반하는 대인관계 사건이 발생

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관해 서로의 심정을 

전하는 심정대화를 나누는 것이 갈등의 해소와 

후속 교류 의도, 친밀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함으로써 한국의 대인관계를 특징짓는 우리성

-정관계의 발달 양상을 실증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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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iding Succ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Paternalism

and Violation of Relational Schema

Hayan Kim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According to prior research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a culture characterized by individualism, 

intentionally hiding one’s success in interpersonal contexts tends to be perceived as stemming from paternalism 

and consequently has detrimental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oberts et al., 2021).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is negative impact of hiding success also occurs in Korea, a relationship-oriented 

society, and to extend previous findings by incorporating the cultural specificity of Korea. In Study 1 (N = 

131), involvi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hiding success negatively affected interpersonal outcomes through 

perceived paternalism, and this negative effect of hiding success was stronger in close relationships than in 

distant ones. In Study 2 (N = 204), which also involved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model was expanded 

by including perceived violation of relational schema as an additional mediator, along with perceived 

paternalistic motives. Results indicated that when both mediators were included in the model,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paternalism was no longer significant, whereas perceived violation of relational schema had a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Korean interpersonal context, perceived violation 

of relational schema plays a central role. The significance of relational closeness and relational schema in 

Korean interpersonal dynamic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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